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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패 탈출 바라는 KT  이강철 감독 "류현진 한·미 통산 200승, 홈에서 했으면"

등록 2026.05.17 12:15:32  |  수정 2026.05.17 17:08:09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인천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6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SSG 랜더스의 경기, 6회말 한화

선발투수 류현진이 이닝을 마친 후 더그아웃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04.07. myjs@newsis.com

[수원=뉴시스]김희준 기자 = "류현진이 홈 구장에서 한·미 통산 200승을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연패 탈출을 바라는 프로야구 KT 위즈 이강철 감독의 말이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기둥' 류현진은 17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KT 위즈와의 경기에 선

발 등판, 한·미 통산 200번째 승리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지난 12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5이닝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하고 시즌 4번째 승리를 거뒀다. 

한·미 통산 199번째 승리였다. 



2006년 프로 무대에 발을 들인 류현진은 KBO리그에서 121승 69패를 거뒀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시즌 동안 98승을

거뒀고, 2024년 한화에 복귀한 후 23승을 추가했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LA 다저스, 토론토 블루제이스를 거치며 11시즌 동안 78승을

수확했다. 

이날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면 류현진은 국내외 리그를 합쳐 한국 투수로는 송진우에 이어 두 번째로 프로 통산 200승 고지

를 밟는다. 송진우는 KBO리그에서만 뛰며 210승을 거뒀다. 

류현진의 대기록 달성은 곧 KT의 패배를 의미한다. 최근 3연패에 빠진 이 감독에게는 달가운 일이 아니다.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KT 위즈 이강철 감독이 6일 대만 타오위안시 라쿠텐 타오위안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KT 위즈 제공) 2025.11.06. *재판매 및 DB 금지

시즌 초반부터 선두 질주를 이어온 KT는 지난 15~16일 한화에 내리 지면서 시즌 첫 3연패에 빠졌고, 삼성 라이온즈와 1위 자

리를 나눠가졌다. 

이 감독은 "류현진이 한·미 통산 200승을 너무 빨리 해도 좋지 않다. 천천히 해도 된다"며 팀의 연패 탈출을 기원했다. 

류현진이 이날 대기록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음 도전 무대는 23일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가 될

전망이다. 

이 감독은 "류현진이 토요일(23일)에 홈 구장에서 축포를 쏘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고 농담했다. 

이어 "이미 루징 시리즈가 된 상황에서 최대한 패를 줄여야 한다. 연패를 끊어야 다음 주 시작도 편하다"고 연패 탈출 의지를 드

러냈다. 



2018~2025년 KT 간판 타자로 활약하다 2025시즌을 마친 뒤 한화와 4년, 최대 100억원에 계약하고 팀을 옮긴 강백호는 지

난 16일 경기에서 홈런 두 방을 몰아치며 4타수 3안타 7타점으로 활약, 친정팀에 비수를 겨눴다. 

이 감독은 "이적한 선수들이 찬스 상황에 타석에 들어오면 더 긴장이 된다. 다른 선수들과 다르다"면서 "차라리 몰아서 치는 것

이 낫다. 나눠서 잘 치면 더 머리가 아플 수 있다"고 농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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